
소의침묵

소는말은없지만언제나내마음을알아주

는가족이었죠.살면서내속에쌓여있던,표현

못했던이야기들을그렸습니다. 제목은 소의

침묵 이지만제그림은이야기를들려줄겁니

다.

황화백은오는26일부터시작하는갤러리현

대전시에 소의침묵 연작을중심으로최근

작인 계절이야기 , 가족이야기 ,한시를소

재로 한 시화 연작 등 35점을 선보일 예정이

다.

이번전시는서울갤러리현대에서10년만에

여는 전시이자 갤러리현대에서만 4번째 초대

전이다. 화백은 1980년 9월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때갤러리현대박명자회장과처음인연을

맺었다고했다. 갤러리대표가첫만남에서부

터40여년동안기나긴세월,작가를지켜본본

셈이다.

뉴욕한국문화원전시를시작으로뉴욕현

대미술관에서피카소등전시를보고나는화

가도아니구나위축됐던기억이납니다. 힘이

빠져서돌아왔지만그후1990년1년동안의아

메리카대륙여행등많은곳을둘러보고여러

곳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문화적원형을찾아보는것이중요하다는

생각도하게됐죠. 오백나한상처럼제각기다

른형상들이반복과연속을거듭하며규칙적으

로배열되는제그림은그런과정을통해생겨

났죠.

화백은 굴곡된 시대를 지나오는 여러 과정

속에서자신의침묵이진실을얼마나밝게작

업속으로이끌어낼수있을까고민하게됐다

며이번전시에서침묵하는소의의미를설명

했다.

소팔아서아들,딸결혼시킨다는등우리나

라에서소의의미는각별합니다. 소는내면적

인의미가있는동물입니다. 말도못하고눈만

껌벅거리지만순종적이고희생적이죠.우리민

족의모습과닮았어요. 나의모습과도닮은듯

하고요.

화백은 요즘 소에 대해, 침묵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며 침묵의진실한의미는무엇인가

함께생각해보는시간이됐으면한다 고덧붙

였다.

/이연수기자

예술가와
차한잔

살면서표현못했던이야기들그렸죠

황영성화백

어린시절고향집에서소에게여물도

주고풀을뜯기며등에타보기도하고

그깊은 울음소리와 낮은 울음소리를

듣고자랐죠.그어렵고아름다웠던시

간들은멀리흘러갔지만그시절그리

움은가슴속에아련히파도처럼밀려

오곤합니다.

황영성화백이말하는소이야기다.반

세기동안꾸준히우직한소처럼그림

이라는논두렁을갈며 가족이야기

를그려왔던황화백이소의이야기들

을선보인다.

어린시절함께보낸큰눈망울의조용

한흰소, 웅크리고앉아있는 1980년

대소연작의소대신이번전시에소개

되는 소의침묵 연작의소는간결한

선과점으로표현된검은소다.

오는 26일부터한달간서울갤러리현

대에서초대전을갖는화백을최근만

나전시이야기를들었다.

26일부터한달간갤러리현대초대전

간결한선 점으로검은소무리표현

소의침묵 연작등최근작35점선봬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11문화

이이남작가부산초대전 진리를위하여

내달20일까지소울아트스페이스갤러리

무등그래픽오늘회 21번째회원전

14∼18일순천시문화건강센터

무등그래픽오늘회(회장정원석) 21번째

회원전이14일부터18일까지순천시문화건

강센터1층에서열린다.

무등그래픽 오늘회는 광주를 비롯해 고

흥, 순천, 곡성, 목포, 장성,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양

화 서양화 서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의회원들이작품활동을하고있다.

지난 1976년 무등그래픽디자인회 에서

출발해 2015년 무등그래픽 오늘회 로 이

름을바꿨다.지난해목포전시에이어올해

는순천에서작품을선보인다. 내년에는광

주에서회원전을열계획이다.

강맹순 작가는 푸르른 순천만의 보리를

화폭에 담아 선보이며 강순애 김명지 이

경현 장복자 작가는 민화 작품 여러 점을

내걸었다.

서원길 작가는 힘든 세상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나눔 , 늘머물렀던그리움…어머

니 등을, 정원석작가는사계절풍경을담

은서양화작품을,최승우작가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을내놓았다.

그밖에 김용률, 김지영, 노영현, 박근수,

박순덕, 정기문, 정기석작가등 15명회원

들의작품을만날수있다.

오프닝은14일오후2시. /이연수기자

서원길작 따뜻한나눔

미디어아트에 선구자적 실험정

신으로새로운미적,개념적표현을

위해연구하는이이남작가의신작

이 부산소울아트스페이스를통해

발표됐다.

이이남작가는오는 5월 20일까

지 소울아트스페이스갤러리전관

에서 Dare to be True: 진리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영상 및 평면

신작20여점을공개한다.

전시제목인 Dare to be True:

진리를 위하여 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작품 형식에 대한 실험 외에도

현시대의정의실현을향한작가의

가치와 발언이엿보이는작품들이

선보이고있다.

평면작품에서는영화나TV에서

큰인기를끌었던애니메이션의슈

퍼영웅들이대거등장한다.독수리

오형제, 건담,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불의에맞서진리를위해투쟁하

는강렬한캐릭터의얼굴을클로즈

업해단호하고결연한의지의표정

을드러낸다.

쇠라, 모네, 고흐등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인상주의대가들의작품

을실험한영상작품도소개된다.색

채를과학적으로연구한쇠라의대

표작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 를

재해석한신작 아니에르에서의물

놀이-시각착오 는 규칙적으로 작

은점을찍어올린색채기법을디

지털비트로변환해보여준다.

또다른인상주의대가인모네는

같은소재를유사한구도와다른분

위기로 반복해서 그려나가는 연

작 의형식을선택해변화하는날씨

와대기의조건,빛과그림자를표현

하고자 했다. 이이남은 모네의 해

돋이 를 세 가지 버전의 영상으로

나뉘어또다른느낌의연작으로재

해석하여선보인다. /이연수기자

이이남작 모네-해돋이


